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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대전 지역의 기술혁신활동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연

구개발능력은 우수하지만 산업생산능력은 취약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전은 매우

왕성한 연구개발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소비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은 탁월한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산

업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대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것의 직접적인 동

인은 기술창업이라 할 수 있다. 대전 지역의 벤처기업 수는 1995년에 40개 정도에 불과

했지만 지금은 500개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전 지역의 벤처기업은 정보통신기술

과 생명공학기술 등에 입각한 새로운 산업군의 형성을 추동하고 있으며 지금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2005년 경에 대전 지역의 산업구조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대전은 연구개발도시에서 첨단산업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의미의 과학

기술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대전 지역의 기술혁신기반을 산업기반, 창업

기반, 연구기반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술혁신활동의 특성과 변화 추

이를 타진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해당 영역별로 관련 지표를 검토한

후에 영역별 주요 거점에 해당하는 대전산업단지, 창업지원기관, 대덕연구단지의 현황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2. 산업기반과 대전산업단지

1) 대전 지역의 산업구조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대전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

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98년의 경우에 농림어업은 1만 7천명

(3.2%), 광공업은 7만 5천명(14.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44만 2천명

(82.8%)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를 다른 특별시 및 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광공업의 비중

은 광주(13.4%)에 이어 두 번째로 낮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높다.

이것은 대전이 생산도시보다는 소비도시로 성장해 왔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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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서비스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광공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의 22.5%에서 매년 줄어들어 1999년에

는 거의 절반 수준인 12.9%를 기록했지만 2000년에는 14.2%로 향상되었다. 반면 서비스

업은 1999년에 84.8%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84.3%를 기록하였다.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의 6.2%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1.6%를 보였다. 대전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성장률이 서비스업의 성장률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벤처기업의 성장 덕분에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대전시의 제조업 구조는 대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고 특화도가 높은 업종이 거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대전에는 1,327개의 제조업체가 있으며 대기업

(종업원 500명 이상)이 8개(0.6%), 중기업이 91개(6.9%), 소기업(종업원 100명 미만)이

1,228개(92.5%)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대기업이 거의 없다는 점은 대

전시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전통적인 산업기반의 부족은 벤처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토

양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산업의 중분류 기준에 따라 특화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 특화도와 인구대비 사업체수 특화도가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업종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가가치 기준 특화도에 있어서는 조립금속이 비교적 높음 에 해당하

고, 인구대비 사업체수 특화도에 있어서는 고무 및 플라스틱이 매우 높음 , 펄프·종이

가 비교적 높음 에 해당한다(<표 1> 참조). 통계상으로는 잘 잡히지 않지만 그밖에 대

전 지역에 특화된 산업으로는 타올산업과 안경산업이 거론되고 있다.

<표 1> 대전 지역의 산업특화도 분포

인구대비 사업체수 기준의 특화도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낮음

부가가치

기준의

특화도

매우 높음 - - 고무 및 플라스틱

비교적 높음 - - 펄프·종이

낮음 - 조립금속 기타

주: 1. 1997년 산업 중분류별 제조업의 현황 자료를 근거로 분석함

2. 매우 높음 은 특화계수 2.0 이상, 비교적 높음 은 1.0∼2.0, 낮음 은 1.0미만을 지칭함

3. 부가가치 기준의 특화도는 (지역의 부가가치 생산액)/ (지역별 부가가치 생산액의 평균), 인구대비 사업

체수 기준의 특화도는 (지역의 인구대비 사업체수)/ (지역별 인구대비 사업체수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연구원(1999),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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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산업단지와 혁신네트워크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기반이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이미 조성된 4개의 공단

과 조성 중인 대전과학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2001년 3월을 기준으로 4개 공단에는

301개의 업체에 12,275명의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으며 업체 평균 종업원 수는 40.8명이

다(<표 2> 참조). 공단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조립금속이 116개 업체로서 38.5%를 차

지하고 있고, 석유화학 64개(21.3%), 전기전자 41개(13.6%)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조립금속과 석유화학은 모든 공단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

기전자는 4공단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2> 대전산업단지의 현황(2001년 3월)

구 분 조성기간 사업비(억원) 조성면적(㎢) 입주업체수(개) 종업원수(명)

대전제1산업단지 69∼ 73년
38

479 67 1,936

대전제2산업단지 75∼ 79년 778 52 3,132

대전제3산업단지 90∼ 92년 1,099 1,234 49 3,231

대전제4산업단지 91∼ 97년 3,047 1,879 133 3,976

계 - 4,184 8,609 301 12,275

주: 대전과학산업단지는 2001∼2007년에 6,77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289㎢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임.

자료: 대전광역시(2001), p.27.

<표 3> 대전산업단지의 업종별 분포(2001년 3월)

구 분 계
음식

료품

섬유

의류

나무

제품

석유

화학
금속

조립

금속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1공단 67 5 6 - 14 5 22 5 1 9

2공단 52 1 5 2 16 3 12 7 2 4

3공단 49 4 4 5 12 1 16 4 - 3

4공단 133 6 4 3 22 1 66 25 - 6

계 301 16 19 10 64 10 116 41 3 22

자료: 대전광역시(2001), p.27.

대전산업단지와 창원공단의 입주업체를 비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혁신네트워크는 창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표 4>

참조). 구매액 및 판매액에서 대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0%와 11.8%에 지나

지 않는다. 대전 지역의 기업이 혁신정보를 입수하는 1순위 지역으로는 대전이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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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충남 및 충북)이 5.7%로서 충청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34.0%에 불과하다. 인력

확보에 있어서는 기업 내부에서 자체 육성 이 63.4%, 지역 외부에서 확보 가 22.3%,

지역 내부에서 확보 가 14.3%로 분석되고 있어서 지역 내부에서 확보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 대전 지역의 기업문화와 관련해서는 매우 배타적 이 13.2%, 다소 배타적 이

41.5%, 다소 협조적 이 39.6%, 매우 협조적 이 5.7%로 나타나 54.7%가 배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4> 대전과 창원의 혁신네트워크 비교

구분

구매 및 판매 정보획득 인력확보 기업문화

지역내

구매비율

지역내

판매비율

동일

지역

인근

지역

국내

기타
해외

자체

육성

지역내

확보

지역외

확보
협조적 배타적

대전 23.0 11.8 28.3 5.7 49.1 17.0 63.4 14.3 22.3 45.3 54.7

창원 39.5 49.3 65.1 9.5 19.0 6.3 63.4 26.0 10.7 60.0 40.0

대전벤처 35.1 31.6 43.8 0.0 37.5 18.8 27.9 53.5 18.6 78.8 21.2

자료: 이철우 외(2000).

주: 유의미한 응답업체 수는 대전 중소기업 56개, 창원 중소기업 66개, 대전 벤처기업 33개였음.

반면, 해당지역의 기업과 지원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는 대전이 창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표 5> 참조). 지역 내 지원기관의 협조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공인 조직, 지역금융기관의 순서를 보이

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상공인조직에 있어서 대전이 창원보다 협조적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산학연 협력 수행여부에 있어서는 수행한 적이 없다 가 50.0%, 협력이 있

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 14.8%, 다소 도움이 되었다 가 27.8%, 상당히 도

움이 되었다 가 7.4%로 집계되고 있다.

<표 5> 대전과 창원의 기업-지원기관의 네트워크 비교

구분

지원기관의 협조 경험 산학연 협력 경험

중앙정부

기관

지방자치

단체

상공인

조직

지역금융

기관
없음

별로

도움 안됨

다소

도움

상당히

도움

대전
55.7

(18.9)
47.9

(18.8)
37.5

(18.8)
37.5

(16.7)
50.0 14.8 27.8 7.4

창원
47.5

(27.9)
28.6
(8.9)

31.6
(5.3)

44.1
(22.0)

65.2 15.2 10.6 9.1

대전벤처
81.8

(54.5)
48.3

(34.5)
34.5
(3.4)

43.3
(20.0)

27.3 15.2 33.3 24.2

자료: 이철우 외(2000).

주: ( ) 안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한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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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창업과 창업기반

1) 대전 지역 벤처기업의 특성

대전 지역의 벤처창업은 1994년부터 시작된 후 1998년을 전후로 정부의 벤처기업육성

책이 본격화되면서 급속한 증가를 경험해 왔다. 대전 지역 벤처기업의 수는 1995년에 40

개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1997년 120개, 1998년 250개, 1999년 300개를 거쳐 2000년에는

500개로 증가하여 전국 전체의 벤처기업(8,735개)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을 기

준으로 벤처기업의 고용인원은 약 4,500명으로서 대전시 전체 제조업 고용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창업업력, 자본금 규모, 종업원 수 등이 급속히 증가

하여 벤처창업의 대전시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점차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6> 참조).

<표 6> 대전 지역 벤처기업의 일반적 특성

1. 창업업력

구분 예비창업자 1년 미만 1∼2년 2∼3년 3년 이상

1999년 7% 63% 17% 3% 10%

2001년 2% 40% 25% 13% 20%

2. 자본금 규모

구분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이상

1999년 23% 19% 27% 26% 4%

2001년 3% 15% 15% 35% 32%

3. 종업원 수

구분 1∼5명 6∼10명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1999년 59% 20% 8% 4% 2%

2001년 23% 31% 27% 8% 10%

자료: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001).

대전의 벤처창업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

고 있다. 창업자의 학력은 학사 34%, 석사 27%, 박사 31%로서 석사학위이상 소자지가

전체의 59%에 이르고 있으며, 창업 전(前) 직종은 연구개발직 58%, 기술직 13%, 영업직

4%, 사무관리직 5%, 자영업 7%, 대학(원)생 5%로서 연구개발 및 기술직이 차지하는 비

중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최근에 생물산업의 비중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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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전 지역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

구분 반도체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의료생명 및

산업기기
기타

1999년 5% 15% 45% 6% 29%

2001년 8% 11% 37% 15% 29%

자료: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001), p.9.

대전 지역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술창업에 대한 혁신네

트워크는 기존 중소기업에 비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내 구

매 및 판매비율은 각각 35.1%와 31.6%이고, 정보획득에서 대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이며, 지역내 인력확보의 비중은 53.5%이고, 기업문화가 협조적이라는 응답도

78.8%에 이르고 있다(<표 4> 참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경험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산학연 협동 경험과 이에 대한 만족도도 기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5> 참조).

대전 지역의 벤처기업에 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창업의 장애요인으로는 자금조달,

판로개척, 인력확보, 시설확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표 8> 참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자금조달으로서 창업과정시에는 50% 내외, 창업 후에는 40%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

다. 1999년과 2001년을 비교해 보면, 창업시 행정절차의 문제는 대폭 감소된 반면 판로

개척, 인력확보, 시설확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장애를 인식하고 있다. 아이디어

발굴 및 기술개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대전 지역의 벤처창업이 탄탄한 연구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8> 대전 지역 벤처기업의 창업장애요인

구분
아이디어

발굴

행정

절차

자금

조달

기술

개발

인력

확보

판로

개척

시설

확보
기타

창업

과정시

1999년 10% 18% 49% 2% 5% 11% 2% 3%

2001년 1% 8% 51% 8% 13% 12% 6% 1%

향후

예상

1999년 5% 5% 47% 10% 6% 21% 4% 2%

2001년 4% 1% 35% 8% 11% 30% 10% 1%

자료: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001), p. 16.

2) 창업지원시설 및 제도

대전 지역의 창업보육기관은 1994년 12월에 한국과학기술원의 신기술창업지원단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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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후 1998년을 전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충남대학교

를 비롯한 대학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대전 지역의 창업보육기관은 2000년 12월을

기준으로 대학 9개, 연구기관 8개, 기타 3개 등 총 20개가 있으며, 특히 한국과학기술원

의 신기술창업지원단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창업지원센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9> 참조).

<표 9> 대전 지역 창업보육기관 현황

구 분 기관수 보육실수 내역

계 20 550

대전시 1 2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4)

대학 9 290
한국과학기술원(140), 충남대(19), 한남대(18), 배재대(13),
목원대(19), 대전산업대(37), 대전대(10), 대전기능대(19),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15)

연구기관 8 187

한국전자통신연구원(93), 한국원자력연구소(1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10), 한농화학(연)(10),
한국전력연구원(9), 한국표준과학연구원(13),

한국기계연구원(11), 생명공학연구소(29)

기타 2 49 대전 S/ W 지원센터(34), (주)충남창업보육센터(15)

또한 대전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일찍부터 벤처집적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왔다. 성장단계 벤처기업의 입주공간에 해당하는

Post - T BI 와 성숙단계 벤처기업의 입주공간인 벤처기업 협동화단지 가 그것이다(<표

10> 참조). Post - TBI의 경우에는 대전시가 설립한 4개소에 약 8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

으며, 대전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5개소에 약 120개 업체가 입주 혹은

입주예정인 상태에 있다. 벤처기업 협동화단지로는 5개소 5만평 규모에 70개 업체가 입

주 또는 입주예정이며, 대덕연구단지 내에 4개소 5만평이 추가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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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대전 지역의 벤처집적지 현황

구분 설립주체 기관명 입주업체수 설립년도 위치

벤처기업

집적시설

대전시

다산관 8 1999년
제4산업단지

장영실관 23 2001년

종합영상관 9 1999년 엑스포과학공원

소프트웨어관 34 2000년 대덕대학

민간 대덕바이오커뮤너티 등 5개소에 약 120개 업체가 입주(예정)

벤처기업

협동화단지
민간

(주)대덕벤처벨리 6 2000년

대덕연구단지(주)벤처기술연합 5 2001년

(주)대덕밸리 21 2001년

한밭중소기업

제1협동화단지
34 1998년

제4산업단지
한밭중소기업

제2협동화단지
10 1998년

이상과 같은 하드웨어적 기반 이외에도 대전 지역에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지원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법률, 특허, 세무, 회

계, 노무, 경영, 마케팅 등의 7개 분야에서 14명의 벤처닥터 를 구성하여 창업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 공무원 2명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직원 2명이 지원전담반

을 구성하고 벤처닥터 14명이 자문단이 되어 창업과 관련된 각종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벤처지원팀 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년 2회 이상 야간강좌의

형태로 창업절차, 창업성공사례, 창업지원제도, 창업가 정신, 회계 및 세무 실무 등에 관

한 교육을 제공하는 창업스쿨 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 지역의 창업보육기관들은 창

업보육협의회 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전문분야별 특성화, 장비

의 공동 사용, 상호 운영정보의 교류 등을 촉진하고 있다.

4. 연구기반과 대덕연구단지

1) 연구개발지표 및 대덕연구단지

대전의 과학기술환경이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에 가장 우수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그것은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인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

조직을 고려해 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1999년을 기준으로 대전은 상기 세

가지 지표에서 각각 전국의 14.6%, 10.0%, 5.4%를 차지하고 있다(<표 11> 참조). 연구

개발투자는 경기(36.1%)와 서울(19.1%)에 이어 전국 3위이고, 연구개발인력은 서울

(26.6%)과 경기(23.1%)에 이어 3위이며, 연구개발조직은 서울(32.1%), 경기(25.8%),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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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인천(7.1%)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 경기, 대전은 연구개발투자의 경

우에 전국의 약 70%를, 연구개발인력의 경우에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표 11> 대전광역시의 연구개발활동 지표(1999년)

구 분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합계

1. 연구개발투자(백만원)

대 전 982,584 115,157 644,219 1,741,960

전 국 1,979,174 1,431,421 8,511,157 11,921,752

2. 연구개발인력(명)

대 전 7,292 8,608 5,402 21,302

전 국 21,020 98,052 93,438 212,510

3. 연구개발조직(개)

대 전 19 25 122 166

전 국 169 285 2,605 3,059

자료: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0).

연구개발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양적인 크기가 아닌 상대적인 집중도를

고려할 경우에는 대전의 연구개발여건이 더욱 우수해진다. 예를 들어 1995∼98년을 대상

으로 연구개발투자 집중도(지역총생산 100만원 당 연구개발투자액), 연구개발인력 집중

도(경제활동인구 1,000명 당 연구개발인력 수), 연구개발조직 집중도(사업체 수 1,000개

당 연구개발조직 수)를 분석해 보자. 대전은 연구개발투자 집중도 및 연구개발인력 집중

도에서 1995∼98년 동안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조직 집중도의 경우

에는 1995∼96년의 3위, 1997년의 2위를 거쳐 1998년에는 1위로 성장하였다. 상대적인

집중도를 고려한다면 대전은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여건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이공래, 2000).

대전시의 연구개발여건이 우수한 직접적인 이유는 대덕연구단지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 대덕연구단지에는 2000년 6월을 기준으로 86개 기관에 14,709명의 인원이 입주해

있다. 입주기관의 성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20개/ 5,947명), 기업부설연구기관(22개/ 3,386

명), 고등교육기관(4개/ 2,349명), 정부투자연구기관(9개/ 2,309명), 공공기관(8개/ 424명), 벤

처기업(23개/ 308명)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총 86개 입주기관의 분야별 분포는 생명과학

15개, 정보통신 14개, 에너지/자원 10개, 신소재/고분자 10개, 정밀화학 10개, 기계/해양/

항공우주 8개, 표준/기초 4개, 지원기관 15개로 나타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 입주기관의 인원 및 예산을 기관의 성격별로 살펴보면 <표 12> 및 <표

13>과 같다. 대덕연구단지 입주기관의 인원은 2000년 6월을 기준으로 연구직 9,825명,

연구보조요원 1,450명, 관리요원 3,434명 등 총 14,709명으로서 연구직이 전체의 66.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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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다. 연구직 중 박사학위소지자는 4,056명으로서 연구직 전체의 41.3%이며,

우리나라 전체의 10% 정도에 해당한다. 대덕연구단지 입주기관의 예산은 2000년을 기준

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1조 1,637억원, 정부투자기관 3,895억원, 민간연구기관 3,783억원,

고등교육기관 2,102억원, 공공기관 245억원 등 총 2조 1,662억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

며, 정부예산은 1조 5,382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7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12> 대덕연구단지의 입주기관 인원현황(2000년 6월)

구 분
연구직 연구보조

요원

관리

요원
계

박사 석사 학사이하 소계

정부출연기관 2,154 1,873 401 4,428 570 949 5,947

민간연구기관 456 1,415 449 2,320 574 492 3,386

고등교육기관 1,128 117 0 1,245 232 858 2,335

정부투자기관 271 921 330 1,522 42 745 2,309

공공기관 11 61 27 99 6 319 424

벤처기업 36 121 54 211 26 71 308

계 4,056 4,508 1,261 9,825 1,450 3,434 14,709

자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표 13> 대덕연구단지의 입주기관 예산현황(200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A)
수탁예산(B) 총예산

(A +B)정부 투자기관 산업계 소계

정부출연기관 649,479 383,087 48,383 82,781 514,251 1,163,730
정부투자기관 373,849 8,930 5,328 1,360 15,618 389,467
민간연구기관 353,153 20,956 300 3,890 25,146 378,299
고등교육기관 137,170 51,000 - 22,035 73,035 210,205

공공기관 24,517 - - - - 24,517
계 1,538,168 463,973 54,011 110,066 628,050 2,166,218

자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2) 대덕연구단지와 지역발전

대덕연구단지는 연구 및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지역경

제의 활성화에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9

년에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의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매우 기여했다 가 53%, 약간 기여했다 가 39%의

응답을 보인 반면, 지역발전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21%와 50%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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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설성수 외, 1999).

대덕연구단지가 대전 지역의 산업발전과 연계되지 못했던 것은 대덕연구단지 측면의

요인과 대전시 측면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대덕연구단지 측면의 요인과

관련하여 대덕연구단지는 당초부터 연구와 교육기관으로 입주기관을 한정시킴으로써 생

산기능을 접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못했다. 또한 단지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

앙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지역기업에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 고유임무로서 인식되지 않았

다. 입지만 대전시에 편입된 상태일 뿐 중앙정부 지향적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지

내 연구소가 분야별 대형연구소로 형성되어 새로운 기술변화나 산업발전에 유연성 있게

적응하기 힘들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대전시 측면의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대전시가 기본적으로 소비도시여서 연구단지와

연계할만한 산업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전 지역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연구소에서 창출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에 있었다는 점도 지

적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기술혁신의 차원으로 구체화되지 않아

대전시가 지역산업과 연구단지의 연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반면, 최근에는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성과에 기반한 잇따른 벤처창업을 배경으로 단순

한 연구집적지에서 첨단지식산업단지로의 도약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대덕연구단

지 내의 벤처기업은 1997년에 27개에 불과했으나 2000년 6월에는 363개로 증가하여 대

전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의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실험장비 활용 및 연구원 창업을 배경으로 향후 대덕연구단지와 지

역산업발전이 연계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되었고 대덕연구단지 내에

생산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대덕연구단지 내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기술이전촉진센터, 기업화촉진연구소, 기타 기

술이전담당부서를 설치하여 기술이전 및 확산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9년 12월에는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이 개정되어 대덕연구단지의 위상이 연구학원도

시 에서 산학연 벤처 협동화단지 로 전환되었고, 2000년 3월부터는 대덕연구단지 내에

파일롯 플랜트 수준의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의 입주가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전은 한동안 연구개발능력과 산업생산능력이 별도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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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급속한 기술창업을 배경으로 연구개발과 산업생산을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고 있다. 기술창업은 새로운 산업군을 형성하는 기반이자

연구성과를 상업화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 지역의 과학

기술정책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이를 위한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2000년 9월 28일에 개최된 대덕밸리 선포식 은 이러한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 졌

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대덕밸리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연구-기술-

생산-산업 을 연계하는 혁신 클러스터 에 해당하며, 지리적으로는 제3·4산업단지, 대

전과학산업단지, 대덕연구단지, 엑스포과학공원, 둔산 신도시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2001년 4월 20일에 (주)대덕테크노밸리가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대전과학산업단지의 개

발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 혹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전시 스스

로가 과학기술 기획 및 행정능력을 강화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덕밸리의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혁신정책에 있어서 대전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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